
별 볼일 있는 그대

활동장소 소백산생태탐방원

소요시간 120분

참가대상 전 연령

참가인원 1회 30명 내외

      

프로그램 

특징

⦁ 우리가 미처 몰랐던 별의 일생과 별자리 기원을 통해서 새롭고 재미있는 

   상식을 알아볼 수 있다  

⦁ 3D 천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감나는 3D 천체 영상을(은하와 성단,  

    성운) 감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주의 신비로움을 체험 할 수 있다

준비물 ⦁ 운영자 : 캔버스액자, LED전구, 글루건, 흰색 젤펜, 송곳, 자, 도안, 테이프

유의사항
⦁ 조명이 어두운 실내에서 천천히 걷도록 하고 안전에 대해 주의를 준다. 

⦁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 돌아다니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 첫 만남

  - 환영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 안전 및 유의사항 전달 

10분

전개

⦁ 별은 왜 빛날까?

   - 우리가 잘 몰랐던 별 이야기 : 빛의 산란

   - 대도시에서 보는 밤하늘의 차이점   

⦁ 별의 일생 

   - 성운 : 게성운, 오리온 성운

   - 성단 : 플레이아데스 성단 

   - 은하 : 안드로메다 은하

⦁ 별자리의 기원 및 별자리 이야기

  - 바빌로니아인들의 이야기

   - 별자리 이야기〈페가수스 자리〉

⦁ 별자리 액자 만들기

   1. 준비물 확인 2. 송곳을 이용해 별의 위치를 확인 

   2. 전구가 들어갈 부분을 크게 구멍을 냄 

    3. 흰색 젤펜으로 별과 별자리 선을 표시 

    4. 전구들의 자리를 잡아줌  6. 글루건으로 고정

    . 건전지함을 고정  8. 젤펜으로 캔버스 여백을 표현해주면 “완성” 

100분

마무리 ⦁ 소감나누기 및 마무리 10분

기대효과 ⦁ 가족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각 지역의 밤하늘과 아름다운



   별자리(별)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고 3D 천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 보기 힘든 다양한 천문현상을 직접 눈으로 생생하게 관측할 수 있음 

전개

별은 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걸까요?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은 아름답죠? 별은 과연 반짝이는 걸까요? 답은 반짝이지 않는다.

하지만 왜 우리 눈에는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지구의 대기에 있습니

다. 별빛이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공기중에 있는 질소, 산소 먼지와 같은 작인 입자들과 부딪히

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빛의 산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빛의 산란과 굴절에 의해 

빛의 일부가 방향을 바꾸게 되어 사방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랍니다. 

빛의 산란이 없다면 우리는 별들의 원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빛의 

산   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들은 원래 모양으로 둥글

게 

보입니다.    

대도시의 밤하늘과 국립공원의 밤하늘은 왜 다를까? 

대도시의 밤하늘과 이곳 소백산국립공원의 밤하늘을 비교해 볼까요? 확실히 별의 개수나 밝기가   

차이가 나죠? 이러한 차이는 왜 나는 걸까요? 이유는 ‘도시의 공해’ 때문입니다. 도시에는 수많은  

공장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해물질이 대기를 이루어 빛을 차단하는 것이지요. 

또한 사람이 많다보니 늦은 저녁까지 불을 켜놓은 곳들이 많아지면서 가로등 및 수많은 인공조명 

때문에 밤하늘이 너무 밝아져 별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빛 공해’ 

현상이라고 합니다. 

별의 일생 

그럼 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별은 항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말합니다. 모든 별들은 차가운 가스와 먼지 구름이 모여 있는 성운

이 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성운은 99% 가스와 1%의 먼지로 되어있고 대부분 수소와 헬륨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 성운으로는 황소자리에 있는 게성운 입니다. 

게성운이라는 이름은 그 모양이 마치 게딱지와 비슷하게 생겨 붙어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게성운 지구에서부터 약 6500광년 거리에 있으며 1054년에 폭발한 초신성의 

잔해 입니다. 

다음은 오리온 성운입니다. 오리온 대성운 또는 오리온자리 가스성운이라고도 하는데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유명한 성운으로 여기에서 새로 태어난 별이 수천개나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별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오리온 성운은 중요한 성운이기 때문에 성운에 대한 연구는 현재도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게성운                                          ▲오리온성운

별들의 고향이 성운이라면 별들의 도시 격인 성단도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 있는 집단을 성단이라고 하는데 모양에 따라 구상성단과 산개성

단 으로 구분을 합니다. 구상성단은 수만개에서 수십만개의 별들이 공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있는 

성단 이고 산개성단은 수십개에서 수만개의 별들이 비교적 엉성하게 모여있는 성단입니다. 

대표적 성단으로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있습니다.

   

   ▲플레아데스성단

   

별들의 도시가 성단이었다면 별들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하입니다.

성단의 확장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은하중에 가장 유명한 은하는 흔히 농담으로 자주 사용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별들의 도시가 성단이었다면 별들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하입니다. 

외부 은하중에 가장 유명한 은하는 흔히 농담으로 사용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계와 많이 닮은 은하이며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이웃 은하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는 하얀 안개와 점들로 보이는 것들이 수많은 별들과 먼지 그리고 가스 구름

들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별자리의 기원

별자리는 약 5000년 전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만든 뒤 이집트와 그리스를 거쳐 현대까지 전해오 

고 있는 하늘의 이정표입니다. 처음에는 별들의 모양과 이름을 연관짓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먼 옛날     고대인의 눈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상상력의 은하수를 펼쳐보는 것도 여름밤의 낭만

이 아닐까요?

〈페가수스 자리〉

은하수의 동쪽하늘을 보면 밝은 별 4개가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리스  

신화의 하늘을 나는 천마, 페가수스의 몸통입니다. 날개 달린 말을 뒤집어 놓은 형태의 페가수스는  

그리스 신화 속 영웅 페르세우스가 괴물 메두사의 목을 베어 죽일때 나온 피가 바다에 떨어져 태 

어 났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별자리가 페가수스가 놀라 앞발을 들어 올린 모양이라고 여겼는데 벨레로폰이라

는 한 영웅은 아테네의 도움으로 페가수스를 자신의 말로 삼고 그 기운으로 승승장구하며 키마이

라를 비롯한 여러 괴물들을 무찌를 수 있엇는데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는지 계속되는 승리에 오만

에 빠지고 종국에는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게 됐습니다. 오만이 극에 달한 그는 결국 페가수스를 

타

고 신의영역인 하늘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의 오만함에 분노한 제우스가 벨레로본을 벌하기 위해  

페가수스를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벨레로본을 태운 페가수스는 놀라 그를 떨어뜨렸고 땅으로 떨어진 벨레로본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요. 고대인들은 제우스에 의해 깜짝 놀란 페가수스의 모습이 하늘 위 페가수스 자리라 

믿   어 왔습니다. 



  별자리 액자 만들기 체험   

     

  ① 준비물 확인                               ② 송곳을 이용해 별의 위치를 확인한다.

      

  ③ 전구가 들어갈 부분을 크게 구멍을 내준다.  ④ 흰색 젤펜으로 별과 별자리 선을 표시한다.

     

  ⑤ 전구들의 자리를 잡아준다.                  ⑥ 글루건으로 고정한다.

     

  ⑦ 건전지함을 고정한다.                       ⑧ 젤펜으로 캔버스 여백을 표현해주면 “완성”

  

마무리

요즘 뜨고 있는 여행상품 중 별빛 투어 상품들을 알고 있나요? 예전에는 힐링을 찾기 위해 자연경

관   이 수려하고 멋진 곳을 여행했다면 요즘은 별빛이 빛나는 곳들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고 있다   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것처럼 자연을 더욱 아끼고 보호해야 지금보다 더 예

쁘고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다는 걸 알겠죠? 밤하늘에서 쉽게 잊혀지기 쉬운 별들을 우리가 보호

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실천해 보도록 해요!


